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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물관 미술관운영 돈생각하면절대못해요

임양수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관장겸전남사립

박물관미술관협의회회장.

멸종된 용상어 실물표본.해남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에는5만6000여점의해양관련실물표본이전시돼있다.

시골에서학예사구하기힘들어

사립박물관 미술관지원늘리고

입장료아까워하는관람문화바꿔야

박물관도사립학교처럼지원해줬으면

참치연승선 트롤선선장출신

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관장

멸종해버린 용상어 표본등

40여년간사재털어5만여점수집

전남도내에는 (사재를털어만든)사립박물관

과 미술관이 모두 29개관(박물관 7곳, 미술관 22

곳)운영되고있습니다. 어떤사립박물관, 미술관

이든개개별로다특징이있습니다.국민들에게고

루문화혜택이돌아가게하는큰축(軸) 역할을하

고있습니다.

임양수(62) 전남사립박물관미술관협의회회

장(해남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장)은 겉에서

보기에는(사립박물관미술관이)수월하게운영되

는것같아도여간어렵지않다며 돈보다는문화를

앞세우는사람들이박물관이나미술관을하지그냥

돈과부(富)를생각한다면절대못한다고말했다.

이어 시골에서학예사(Curator)구하기가굉장

히힘들다. 그래서 박물관을위한학예사인지, 학

예사를위한박물관인지를모르겠다고들한다. 학

예사제도를완화해야하고,도내사립박물관미술

관에대한지원이늘었으면좋겠다. 입장료를아까

워하는관람문화도바뀌어야한다고강조했다.

완도가고향인임회장은 1979년부터 1992년까

지 13년간 남태평양과 대서양에서 참치 연승선과

트롤선을 지휘했던 선장 출신이다. 그는 대서양에

서 조업하는 트롤선에서 그물을 끌어올릴 때 생선

과함께딸려나온특이한고둥에관심을갖게되면

서본격적으로해양생물표본을수집하게됐다.

임회장은부인김화성(60)씨와함께폐교된해

남 송지초등학교 통호분교를 임대해 2002년부터

해양생물을 테마로 한 자연사 박물관을 운영했다.

그리고 해남군이 송지면 갈두리 땅끝마을에 신축,

지난 5월 3일 개관한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(지

상 3층연면적 2491m2)에소장품을옮겨위탁운

영을하고있다.

크게 4개실(室)로구성된박물관은화석류와어

류,상어류,갑각류,패류,남극생물등국내최대규

모(1500여종5만6000여점)의해양관련실물표본

을전시하고있다. 수장고에보관된표본까지감안

하면전체 100만여점에달한다.임회장이40여년

간사재를털어수집한표본들로,길이25m(무게 3

t)의대왕고래뼈와고래태아표본,멸종해버린 용

상어 (철갑상어)등흔히볼수없는 오리지널표본

들이90%이상을차지한다.그래서임회장은 해양

계통에서는 세계적인박물관이라고자부한다.

▲전남도내에있는사립박물관과미술관규모는

전국적으로박물관과미술관,기념관까지680개

관이등록돼있다. 이가운데사립은 220개관이다.

전남도내에는사립박물관 7개관,사립미술관 22

개관등모두 29개관이있다. (광주에는국공립과

사립을포함해박물관전시관12개관,미술관31개

관이있다.)

▲전남 사립 박물관미술관 협의회는 어떤 조직

인가

도내사립박물관과미술관간친목도모와정보

교류를위해구성돼있다.그리고협의회로는개별

사업을못하니까, 2016년 12월에 도내국공립사

립을아우르는법인체로 사단법인전남박물관미

술관협회 (회장곽형수고흥남포미술관관장)를

만들었다.

▲사립박물관이나미술관은왜중요한가

국가가해야할일을다못하고있다.국가가전

국을 충족시키기란 굉장이 버겁다. 국가가 예산이

많으면 미국처럼 여러 박물관을 합쳐서 하나의 메

트로폴리탄처럼 큰 박물관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

아직우리나라형편상그렇게까진못하고있다. 어

떤사립박물관이됐든,미술관이됐든다특징들이

틀리다. 사립은사립대로의개성이있다.국민들에

게고루문화혜택이돌아가게하는큰축(軸)이된

것이사립박물관이고미술관이다.

▲평생수집한컬렉션으로사립박물관미술관을

운영하면서겪는애로는

사립(박물관미술관)이 발전을해야되는데발

목을잡고있는게첫째학예사제도이다.시골은학

예사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. 운영비보다도 어려

운것이학예사구하는일이다. 박물관운영하시는

분들이 박물관을위한학예사인지,학예사를위한

박물관인지를 모르겠다고 말한다. 학예사가 있어

야만박물관이된다는것은있을수없지않나,박물

관이있음으로써학예사가있는것이다.한국사립

박물관미술관협회차원에서도국회에 학예사제

도를완화해달라고건의한바있다.미술관이나박

물관에대한자료를가장잘알고있는사람이관장

이다. 박물관미술관을운영하고계신분이 5년이

상 지나면 국가에서 학예사 자격증을 주면 좋겠

다.

▲또다른애로점이라면

폐교를 사립 박물관미술관으로 많이 활용하고

있다.폐교를지금하고있는사람들에게매도해주

면좋겠다. 그래야만시설을고칠수있고, 업그레

이드할수있다. 전남도와각시군에서50대 50비

율로협회를통해사립박물관미술관에연간2200

만원의운영비를지원해주고있다.그러나매달인

건비와전기세,통화비,공과금등들어가는비용이

너무많다.겉에서보기에는수월하게(사립박물관

미술관을) 운영하는 것 같아도 여간 어려운 것이

아니다.직원월급메우기에여념이없기때문에다

른것을돌아보기가여간힘들어져버리는것이아

니다.

평생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박물관도 유치원이

나사립학교교사처럼국가에서예산지원을해줬으

면좋겠다. 진짜미친사람아니고는박물관미술

관안한다이런얘기들을한다. 돈(수익)보다는문

화를앞세우는사람들이박물관이나미술관을하지

어떤부(富)를생각한다면절대못한다.

▲관람문화가바뀌어야한다고말하시는데

선진국들도 중앙 박물관이나 이름 있는 박물관

들은 입장료를 되게 받는다. 그런데 우리나라는

무료다.국립박물관입장료가무료인데기타박물

관들에서입장료를받으려니위세가서겠는가? 우

리나라는 입장료 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깝게 생

각한다.정책을한사람의생각으로좌지우지바꿔

버리면안된다.

▲앞으로협의회와박물관운영은

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은해양계통에서 세계

적이다.또한땅끝은태평양의시작이고,아시아의

시작이다. 그래서 전남도나 해남군이 이러한 것을

잘 살려서 해양관광의 메카가 되도록 정책적으로

힘써주면좋겠다. 협의회도부족한점은채우고열

심히해서전남도가어느도(道)못지않은박물관,

미술관문화의중심지가되도록하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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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양수전남사립박물관미술관협의회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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